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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열시스템 유형별 장단점 비교표 ]                            
                                                                                                                                       

구  분 개 방 형(건설신기술) 밀 폐 형 차 별 성

(30RT 기준)

지중열교환기 

설치단면도

◎30RT, 동일용량 필요시

* 개방형은 1개소 설치

* 밀폐형은 10개소 설치

◎지중트렌치 배관 설치

* 개방형은 공급 및 회수

  배관이 전부

* 밀폐형은 10개소에서

  각각 올라오는 공급과

  회수배관을 지중에서

  집단 연결하는 방식

  (지중열교환기 하자 원인) 

지중열교환기

구조특성

- 관경 Ø200mm, 깊이 500m이내 천공으로 

  지열우물공 개발

- 지열우물공에 수중펌프와 회수관을 설치하고,

- 지하수를 순환시켜서 지중과 직접적으로

  열교환하는 방식

- 개소당 최대 30 RT 열에너지 생산 

- 관경 Ø150mm, 깊이 200m내외 지열공 개발

- 천공구간 전체에 U자형 PE Pipe(지열관) 설치

- 천공구간 전체를 다시 되메움(벤토나이트)

- 설치된 지열관으로 부동액 등을 순환시켜서

  지중과 간접적으로 열교환하는 방식

- 개소당 최대 3 RT 열에너지 생산

유형별 장·단점 

- 천공수 축소로 시공기간 단축과 민원 최소화

- 천공에 필요한 소요 면적이 적음

- 지하수를 용수로 활용 가능(필요시)

- 지열우물공 유지관리 및 재생 · 정비 가능

* 지하수 부존여부 검토 및 행정절차 추가

  (시험천공과 지하수영향조사로 확인)

- 설치사례가 많고, 보편화된 기술임

* 다량 천공으로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음

* 규정되어 있는 공간 이격거리 유지 때문에 

  다량 천공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 

* 순환유체(부동액) 누수시 지하 환경오염 유발

* 지열공의 유지관리 및 재생 · 정비 불가능     

◎시공성 및 경제성

* 밀폐형은 전체부지 터파기

  등으로 건축 공정과 중복

* 공사비, 공사기간, 민원

  발생, 지중열교환기의

  유지관리 등 측면에서 

  개방형이 절대적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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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방 형(건설신기술) 밀 폐 형 차 별 성

(300RT 기준)

지중열교환기 

천공 배치도

◎지중열교환기 유지관리

* 개방형은 가동상태를

  손쉽게 확인 가능하고,

  필요시 재생·정비도 가능

* 지중 매설된 밀폐형은

  가동상태 확인 어렵고,

  문제 발생시에도 재생·

  정비 자체가 불가능

  (지열시스템 폐쇄 원인)
 10개소의 지열우물공 설치로, 건축부지를 피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간 이격거리도
 충분하여 열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

 100개소의 지열공 설치로, 대부분의 건축부지
 하부에 매설되며, 시설간 이격거리도 충분하지
 못해 상호 열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큼

지중열교환기 

트렌치배관 

연결현장 사진 

◎시설물 위험성 관리

* 개방형은 지중배관이 간단  

  하여 하자 발생율이 적은  

  반면,

* 밀폐형은 배관작업이 매우  

  복잡하고, 연결부위가 많아

  하자발생 우려가 높고

* 특히, 지열관을 순환하는   

  부동액이 누수되는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
 1개소의 지열우물공에서 연결된 지열배관으로,
 동일 용량일 경우, 밀폐형 10개소의 트렌치배관
 작업에 비해서 매우 간단하고 연결부위가 없어
 시공이 편리함

 1개소의 지열공에서 올라오는 지열관(PE Pipe)
 사진으로, 수십개소를 집단적으로 연결할 경우
 부지 전체 터파기와 복잡한 배관작업 그리고
 터파기 구간 되메움, 건축물 기소작업으로 연결


